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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Mudangnaeryeok is a book describing 12 tunes of Hanyang Jaesu-Gud between 1885 and the 1920s and includes pictures and literature. This research examines shamans' costumes, which changed depending on the content of each tune of the ritual, and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hamans' costumes and ordinary costumes. The difference between shamans' costumes and ordinary ones is the way of Ye'mim; specifically, ordinary costumes are designed to wrap around one’s body by layering one front part onto another, while shamans' costumes are Hap'im making it easy to change during the ritual. In addition, Korean shamanism rituals and relevant costumes and tools are right-fitted for the divinity to express the figure of God possessing the Mudang and to give more visual stimulation to onlookers. For instance, sleeves that waved often were widely exaggerated and the remainder of the clothing was minimized for practical use. Chosun was a country based on the idea of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and the colors of ordinary costumes and shamans' costumes were chosen within this context. Jangsam, meaning “the feast of the heaven,” is white (symbolizing sky), and Cheolic, a military uniform of civil and military functionaries, is blue or red depending on the divinity of the Gud-Gery‘s shamanism ritual. Other than these, lower divinities were represented using neutral tints instead of the Five Elements colors. Because Chosun used costumes to represent each social clas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 easiest way to express a specific figure was to use the costume color stipulated in the rule for Mudang. Therefore, anyone can see that shamanism costumes are still similar to, but also simultaneously different from, ordinary costumes, and they are still the kind of clothes that are liberal but systematically fr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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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9세기 한국에 온 미국인 선교사 호머 베잘렐헐버트는 “대체로 한국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를 따르고, 철학적 생각을 할 때는 불교신자가 되며, 골칫거리가 생기면 무속을 숭배한다.”1)고 했다(Hulbert, 1969, p. 403f). 이와 같이 한국의 무속은 유ㆍ불교와 함께 우리민족의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민족신앙이다.

      무속의 가치는 1980년대 굿이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는 굿이 더 이상 단순한 무속신앙의 제사가 아닌 오랜 기간 동안 우리역사를 거치며 당대의 복식ㆍ노래ㆍ음악ㆍ춤 등 다양한 예술문화들이 복합적으로 포용된 한민족(韓民族) 문화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때마다 전국 각 지방에서는 굿 행사가 개최되는데 무당은 음식[祭床]을 차려놓고 가무(歌舞)하며 굿을 진행한다. 이때 무병으로 신내림 받아 무업을 하는 강신무(降神巫)는 굿하는 동안 강신을 통해 자신의 몸에 신을 초대하므로 무당은 초청된 신의 성격에 맞는 차림으로 환복(換服)하며 굿을 거행한다. 즉, 무속제사인 굿에서 복식은 각 거리마다 적합한 신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무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무복은 낡고 상해도 세탁이나 수선하지 않고 소각 후 새로 제작하므로 전대(前代)의 무복을 보기란 쉽지 않다. 『무당내력』(NanGok, n.d.)은 조선시대 한양지역 재수굿의 진행을 순차적으로 그림과 글로 기술해놓은 서적으로 무속신앙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이다(Choi, 1981). 특히 각 거리별로 변하는 무복(巫服)과 함께 무구(巫具) 및 상차림[祭床]까지 시각화 하였으며 작가의 비판적 의견도 아울러 기록해 무속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까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무당내력』에 그려진 굿거리는 한양의 재수굿으로 『무당내력』은 ‘古’본과 ‘가람古’본으로 총 2권으로 정확한 제작 년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속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의 선학들에 의하여 현재 제작시기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 ‘古’본의 서문에 을유중춘난곡(乙酉仲春蘭谷)이라 쓰여 있어 을유년 음력2월에 난곡이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별성거리의 설명 중 사도세자배행(思悼世子陪行)이란 글을 보아 사도세자 사망 후 을유년인 1825년 또는 1885년으로 제작범위가 좁혀진다. 또한 『무당내력』에 그려진 복식의 형태를 보았을 때 복식간소화가 시행(1884년)된 이후로 ‘古’본은 188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람古’본의 경우 1909년에 사용된 물품출납 기록장을 반대로 접어 이면지를 활용한 것이 밝혀지고(Seo, 2015), 현재 서울 재수굿에 있는 ‘대감거리’가 『무당내력』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아카이브(archive)에서 ‘대감거리’가 검색되지 않는 1930년대 이전의 자료로 볼 수 있어(Lee, 2017) ‘가람古’본은 1910~1920년대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무당내력』관련 선행연구는 굿거리, 무속역사, 단군, 무복(巫服), 무구(巫具), 무가(巫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다. 그중 『무당내력』에 나타난 복식의 선행연구는 ‘무당내력에 나타난 무복의 형태 및 색채 연구(Joe & Joe, 1997)’, ‘현대진오기굿 무복과 형태 및 종류 비교(Park, 2003)’, ‘무복의 유형별 색채 분석(Bang, 2007)’이 있다. 이외 무복 선행연구는 대부분 현지조사를 통한 무복 서술이 대부분이이며, 『무당내력』이 무복연구의 귀중한 기초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격과 복식의 심도 있는 연구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무복의 기준점이 되는 『무당내력』 속 무복연구를 위하여 각 거리별 내용, 무당의 신격, 무복종류를 살펴보고, 당시 일반복식과의 조형성 및 착용방법을 비교하여 무복만의 고유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무당내력』의 거리별 내용 및 무당의 신격
      『무당내력』의 판본은 古본과 가람古본이 있으며 고본은 종이에 모시를 배접해 붓으로 그림과 글을 쓴 필사본으로, 그림을 그리고 남은 여백에 굿거리 명칭과 뜻을 기록했다(Seo, n.d.).

      그림은 치마 주름과 속옷까지 자세히 그린 것을 볼 수 있는데, 무당의 모습은 <Table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양팔을 벌리고 양손에 무구를 들고 있다. 이는 <Fig. 1>, <Fig. 2>와 같이 종교지도자들의 동작과 유사한 모습으로, 신의 위엄과 힘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이며, 또한 이 자세는 복식을 기록ㆍ확인하기 유리한 모습이기에 양팔을 벌린 무당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무당이 착용한 포(袍)의 양옆 밑단을 삼각형으로 들어가게 그리거나, 장삼·철릭·치마와 같이 직물의 여유가 많은 옷은 하단에 대각선 주름을 그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직ㆍ수평의 선보다는 사선이 역동적, 입체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복식모습을 통하여 굿판에서 무가(舞歌)를 하며 신의 에너지를 표출하는 무당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가람古본 역시 고본과 같으며 책의 크기와 종이 질에 차이가 있다.

      
        <Table 1> 
				
        

        
          12 tunes of the 『Mudangnaeryeok』(古1430-18)
        
        

      

      
        
          	

<Fig. 3>
GamEungcheongbae
(感應請陪)
          	

<Fig. 4>
JeSeokgeori
(帝釋巨里)
          	

<Fig. 5>
Byeolseonggeori
(別星巨里)
          	

<Fig. 6>
Daegeori
(大巨里)
        

        
          	

<Fig. 7>
Hogugeori
(戶口巨里)
          	

<Fig. 8>
Josanggeori
(祖上巨里)
          	

<Fig. 9>
Mansinmalmyeong
(萬神萬明)
          	

<Fig. 10>
Chukgwi
(逐鬼)
        

        
          	

<Fig. 11>
Changbugeori
(唱婦巨里)
          	

<Fig. 12>
Seongjogeori
(成造巨里)
          	

<Fig. 13>
Gununggeori
(君雄巨里)
          	

<Fig. 14>
Dwitjeon
        

      

      
        
          『Mudangnaeryeok』(NanGok, Seo, & Kyujanggak, 2005), pp.32~43
        

      

      

      
        
        

        <Fig. 1> 
				
        

        
          Ary Scheffer. (1837). Christus Remunerator. (https://fineartphotographyvideoart.com)
        
        

        

      

      
        
        

        <Fig. 2> 
				
        

        
          Pope Benedictus XVI (https://cardinalsblog.adw.org/2015/09/10/papal-visit-of-pope-benedict-xvi-in-2008/)
        
        

        

      

      『무당내력』의 굿거리별 거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古본은 감응청배(感應請陪), 제석거리(帝釋巨里), 별성거리(別星巨里), 대거리(大巨里), 호구거리(戶口巨里), 조상거리(祖上巨里), 만신말명[萬神萬明], 축귀(逐鬼), 창부거리(唱婦巨里), 성조거리 (成造巨里), 군웅거리(君雄巨里) 그리고 뒷젼 총 열두거리<Table 1>가 묘사돼 있다. 가람古본<Table 2>은 古본에 착용된 복식과 유사해보이나 굿의 순서가 상이하며, 성조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Table 2> 
				
        

        
          11 tunes of the 『Mudangnaeryeok』(Garam古398.3-M883)
        
        

      

      
        
          	

<Fig. 15> JeSeokgeori (帝釋巨里)
          	

<Fig. 16> Daegeori (大巨里)
          	

<Fig. 17> Hogugeori (戶口巨里)
          	

<Fig. 18> Byeolseon ggeori (別星巨里)
          	

<Fig. 19> GamEung cheongbae (感應請陪)
          	

<Fig. 20> Josanggeori (祖上巨里)
        

        
          	

<Fig. 21> Mansin malmyeong (萬神萬明)
          	

<Fig. 22> Gununggeori (君雄巨里)
          	

<Fig. 23> Changbugeori(唱婦巨里)
          	

<Fig. 24> Chukgwi (逐鬼)
          	

<Fig. 25> Dwitjeon
          	
        

      

      
        
          『Mudangnaeryeok』(NanGok, Seo, & Kyujanggak, 2005), pp.51~63
        

      

      

      『무당내력』에 그려진 재수굿은 계절의 새로운 소산물을 신령에게 올리는 굿으로 가까운 사람을 초대해 잔치처럼 치르는 경사굿으로 인간과 신을 두루 대접하며 가정의 안녕과 길복의 염원이 담겨 있다. 재수굿은 한국 민속의 기본굿으로 서민층에서는 재수굿, 상류층에서는 천신굿이 불렸으며, 지역에 따라 경사굿ㆍ도신굿ㆍ성주굿ㆍ안택굿ㆍ신성굿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굿은 보통 무당 3∼4명과 악사 3∼4명이 진행하며 아침에 시작하면 이튿날 아침까지 놀았고, 저녁에 시작하면 다음날 저녁에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Lee, 2016).

      이러한 굿은 지역과 무당마다 순서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굿판을 정화하고, 여러 신을 청배후, 주요 신을 모시고, 액을 막고 복과 평안을 빌며, 끝으로 잡신을 풀어먹여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신을 모셨다 돌려보내는 것은 유ㆍ불교의 제사와 유사해 보이나 유ㆍ불교의 경우 제사 중 주재자 복식이 교체되지 않지만 무속은 주재자인 무당의 복식이 각 거리마다 교체되므로 무속 제사에서 복식은 중대한 역할을 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무당내력』‘古’본(NanGok, Seo, & Kyujanggak, 2005)을 중심으로 열두거리의 굿 내용을 살펴보고, 굿거리 순서에 따라 착용하고 있는 복식의 종류 및 착용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감응청배(感應請陪, 속칭 산바라기): 감응청배는 속칭 산바라기라 하는데 ‘치성을 드릴 때 무녀는 태백산을 향해 백지를 들고 성령감응을 세번 외치는데 이를 단군 청배라 하고, 근래는 최장군 청배라 하여 본질을 크게 잃었다’2)고 쓰여 있다. 이러한 감응청배는 가망청배라고도 하는데 이 거리는 인간의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신들을 인간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게 굿문을 여는 역할로 ‘가망’이란 무속에서 가장 근원적인 신으로 가망이 먼저 청배되고 나서야 다른 신들이 굿판에 들어올 수 있다(Hong, 2005). 또한 속칭 산바라기라 하는 것을 보면 가망이 산신의 성격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석거리(帝釋巨里): 제석거리는 ‘고구려 산상왕이 아들이 없어 단군에게 빌어 아들을 얻은 후 단군을 삼신제석이라 부르며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풍속이 생겼다’3)고 하였다. 이러한 제석거리의 제석은 굿에서 가장 먼저 모셔지는 신으로 고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것이 불교가 활발했던 통일신라를 거치며 하늘이 제석(帝釋)이란 불교명칭으로 바뀌었다고 한다(Joe, 1998a).

      ▪ 별성거리(別星巨里): 별성거리는 ‘농사법을 가르쳐준 단군 신하 고시례에게 감사하여 단군을 청배하는데 이를 별성이라 하고, 최근 최장군 청배 때 사도세자를 모신다고 횡설수설 한다’4)고 쓰여 있다. 전대(前代) 서울굿의 별성거리는 『무당내력』에 적힌 글처럼 농사를 알려준 고시례에 대한 고마움으로 단군을 청배하는 거리였으나, 후대로 가면서 사도세자를 배행하는 굿거리라 하는 것을 보면 별성거리의 성격이 변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서울지역 굿에 나타난 별성은 무장(武將)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군신과 동일한 유형의 신이다(Lee, 2003).

      ▪ 대거리(大巨里, 속칭 최장군 거리): 대거리는 ‘단군 청배 후 소원을 비는데 예전엔 단군 복색을 입었으나 근래 최장군 복색을 한다’5)고 적혀 있다. 전대(前代) 서울굿의 대거리는 『무당내력』의 글처럼 단군을 청배하여 소원을 비는 거리였으나, 후대로 가면서 최장군 복색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면 청배하는 대상이 단군에서 최영장군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호구거리(戶口巨里): 호구거리는 ‘호구는 천연두신으로 치성드릴 때 아이에게 홍역이 순조롭게 오길 빌었으며, 최근에는 호구신이 최장군 딸 또는 첩이라는 망언이 극에 달한다’6)고 쓰여 있다. 이러한 호구거리의 호구는 마마(천연두)를 주관하는 신으로 무당은 호구신이 인간에게 탈을 부리지 못하도록 달래는 굿거리이다.

      ▪ 조상거리(祖上巨里): 조상거리는 ‘조상을 모셔 치성 시 뒷날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무녀가 금품을 뜯기 위함이다’7)라고 쓰여 있다. 조상거리의 조상은 굿을 의뢰한 자의 조상신에게 후손들의 가정이 편안하도록 보살펴달라고 치성을 드리고 점지를 받는 굿거리이다.

      ▪ 만신말명[萬神萬明]: 만신말명은 ‘만신은 무녀인데 누군지는 모르며, 춤이 무녀의 근원을 말해 준다’8)고 쓰여 있다. 이러한 만신말명의 만신은 무당을, 말명은 조상을 뜻하는 말로 이는 무업(巫業)하다 죽은 무조(巫祖)신을 모시는 굿거리로 말명신은 큰 의미에서 사자(死者)를 의미한다(Lee, 2019).

      ▪ 축귀(逐鬼): 축귀는 ‘오색 깃발로 오방신장을 지휘해 잡귀를 퇴치하는데 최근 치병에 행해지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른다’9)고 되어 있다. 이러한 축귀는 신장(神將)거리로도 불리는데 신장은 동ㆍ서ㆍ남ㆍ북ㆍ중앙의 다섯 방위를 수호하는 용맹한 장군의 성격으로 사람들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입신양명을 도와주는 굿거리이다(Joe, 1998b). 축귀는 별성거리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액(除厄)과 점복(占卜)의 기능을 담당한다(Lee, 2003).

      ▪ 창부거리(唱婦巨里): 창부거리는 ‘젊고 아름다운 무녀를 뽑아 한바탕 유희하며 돈을 받는 것으로 육십 년이래 차차 성행했다’10)고 쓰여 있다. 이러한 창부거리에서 무가(巫歌)인 창부타령 내용11)을 보면 여러 광대를 소개하며 일월부터 십이월까지 일 년 열두 달 홍수[橫手]를 막아주도록 비는 굿거리이다(Kim, 1996).

      ▪ 성조거리(成造巨里, 속칭 셩주푸리): 성조거리는 ‘단군시절 매해 시월마다 무녀가 집지은 것을 축하했는데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하는 거리’12)라 쓰여 있다. 이러한 성조거리는 집을 수호하는 성주신에게 가족의 평안을 비는 굿거리로 가정과 그 구성원의 안녕과 생활공간을 관장한다(Lee, 2003).

      ▪ 구릉거리[君雄巨里]: 구릉거리는 ‘명나라 시절 사신이 출국할 때 무사히 돌아오길 빌었는데 이로 인해 치성을 드릴 때마다 거행하며, 돈을 백지에 싸 여행길 떠도는 귀신을 먹인다’13)고 쓰여 있다. 이러한 구릉거리는 군웅거리라고도 불리는데, 군웅(君雄)은 장군신 중 하나로 마을과 같은 일정 지역 또는 집단의 재앙을 막아 수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마을의 액을 막는 굿거리이다(Choi, 1996).

      ▪ 뒷젼: 뒷젼은 ‘치성이 끝나고 잡귀를 풀어 먹여 안정시키는데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전해오는 습속이다’14)고 쓰여 있다. 이러한 뒷젼은 현재 뒷전이라 하는데 앞서 열한거리의 본 과정에서 모셔진 중요신들 이외 제외됐던 여러 신들을 간략하게 불러들여 그 존재를 확인하는 거리로 모든 굿의 끝부분에 항상 존재하는 거리이다(Lee, 2003).

      이상의 내용을 거리별로 청배대상과 의미를 정리한 표<Table 3>과 같다.

      
        <Table 3> 
				
        

        
          Detailed contents for 12 tunes of a shamanism ritual
        
        

      

      
        
          
            	Geori
            	Meaning
            	power of God
            	Exorcism target
          

        
        
          	GamEung cheongbae
          	Opening the Gud from starting with the invitation of GameungGod
          	invite root God
          	Dangun → Choeyeong general
        

        
          	JeSeok geori
          	Hope to have a son [Gija religion]
          	pray to God for son
          	Dangun(=sky)
        

        
          	Byeolseong geori
          	Thanks to Gosirye(Dangun mythology) who informed us how to farm
          	pray to God for farming
          	Dangun → Sado prince
        

        
          	Dae geori
          	Make a wish on the Dangun [faith for blessing]
          	pray to God for luck
          	Dangun → Choeyeong general
        

        
          	Hogu geori
          	Hope to slight illness
          	protect Disease
          	smallpox God
        

        
          	Josang geori
          	Offer a devout prayer to ancestor and listen to the prophecy
          	pray to God for ancestor
          	ancestor God
        

        
          	Mansin malmyeong
          	shaman’s ancestor worship
          	pray to God for Shaman’s ancestor
          	shaman’s ancestor God
        

        
          	Chukgwi
          	Exorcise demon from the east, west, south, north and center
          	protect Cardinal points
          	cardinal points God
        

        
          	Changbu geori
          	play
          	protect Monthly
          	×
        

        
          	Seongjo geori
          	Celebrate for built a house [deity of one's family religion]
          	protect House
          	house God
        

        
          	Gunung geori
          	Hope the envoy will return safely
          	protect Village
          	village God
        

        
          	Dwitjeon
          	Perform an exorcism with dried pollack to drive out evil spirits
          	invite Evil spirits
          	evil spirits
        

      

      

    

    

  
    
      Ⅲ. 『무당내력』의 무당의 신격에 따른 무복종류
      
        1. 감응청배
        무당의 복식은 ‘녹색 장옷[長衣]’를 착복했는데 그 안에는 ‘주황색 저고리’와 ‘청색 치마’ 그리고 ‘백색 속옷’을 입고, 손에는 ‘백지’를 들고 춤을 추며 굿판의 부정을 없애고 신을 모신다. 이익(李瀷, 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귀신은 음이고, 신은 양이다(鬼也者陰之靈 神也者陽之靈)’이라 하여 귀신을 음양론으로 보았으며,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필원잡기』에서 ‘음양론에 의하면 귀신은 음성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 잘 붙는다’하였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굿문을 열고 근원신인 가망을 굿판에 오도록 청하는 거리로 무당의 몸에 특정한 신이 강신된 상태가 아니다. 그러므로 무당은 음성인 여자의 의복 중 당시 예복인 장옷을 저고리와 치마위에 갖춰 착복하고 근원신인 가망신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2. 제석거리
        무당은 ‘백색 고깔’을 쓰고, ‘백색 장삼’을 착용하고, ‘붉은색의 대(帶)와 가사(袈裟)’를 둘렀으며, 손에는 ‘부채’와 ‘방울’이 들고 있는데 부채는 좋은 신을 불러들이기 위한 도구이며 방울은 접신을 알리는 역할로 이 두 가지는 무당의 기본 무구(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 Association for Korean Shamanistic Studies, 2005)이다. 제석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진 하늘 임금이란 뜻으로 수명ㆍ자손ㆍ운명ㆍ농업 등을 관장하는 하늘의 성격을 갖는 신령이며, 불교에서는 도리천의 33신 중 32신을 통솔하는 왕이라 한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자손생산, 농경생산 등 생산을 관장하는 천왕(天王)의 성격을 갖는 제석신이 몸에 강신된다. 그러므로 무당은 하늘을 상징하는 백색의 불교복식인 고깔과 장삼을 착용하고 그 위에 붉은색의 대와 가사를 두른다.

      

      
        3. 별성거리
        무당은 ‘흑색 전립’을 쓰고, ‘동다리’를 착용하고, ‘청색 전대(戰帶)’를 띠었으며, 그 안에 ‘황색 저고리’와 ‘녹색 치마’, ‘백색 속옷’을 입었다. 양손에는 ‘월도’와 ‘삼지창’을 들고 있다.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 제27권에 따르면 ‘현륭원 즉 사도세자는 평소 군복을 좋아한다(顯隆園平日好軍服)’고 하였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나라와 가정의 안정을 돌보는 별성신이 몸에 강신된다. 『무당내력』이 제작되던 당시에는 비운하게 죽음을 맞이한 인물을 신격화하였는데 별성거리에서는 사도세자가 신으로 추앙되어 무당은 평소 군복을 좋아했던 그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흑색 전립을 쓰고 동다리를 착용하며 청색 전대를 허리에 띠어 당시 군인복장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4. 대거리
        무당은 ‘주립’을 쓰고, ‘청색 철릭’을 착의하고, ‘붉은색 광다회’를 허리에 띠었으며, 안에는 ‘주황색 치마’와 ‘백색 속옷’을 입었다. 손에는 ‘월도’와 ‘삼지창’을 들고 있다. 1396년 10월 『태조실록』 10권에 ‘전 왕조 최영에게 시호를 주다(諡前朝侍中崔瑩)’이라 하여 최영장군에게 시호를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를 수호하며 큰 공을 세운 최영(崔瑩, 1316~1388)장군에 대한 민중들의 존경심이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거리의 상차림은 <Table 1>의 모습처럼 화려한 축에 속하여 중요한 신을 모시는 거리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즉, 무당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최장군을 신격화하여 소원을 비는 대거리의 신으로 추앙했다고 생각되며, 무당은 최장군신이 몸에 강신된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장군복식 중 형태와 직물이 가장 화려한 융복인 철릭에 호수(虎鬚)로 장식한 주립을 착용해 용맹하고 찬란한 최영장군의 모습을 표현했으며 복색 또한 당시 당상관 이상의 청색철릭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5. 호구거리
        무당은 ‘황색 삼회장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착용하고 ‘붉은 면사’를 머리에서부터 덮었으며,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있는데 무구에 달린황색 천은 굿을 할 때 무당의 손을 가리기 위함(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 Association for Korean Shamanistic Studies, 2005, p. 20)이다. 1668년 4월 『현종실록』 14권에 ‘팔도 전염병이 펴져 사람들이 죽는데 천연두와 홍역으로 죽은 자가 많다(道癘疫大熾 死者相繼 而以痘疫 紅疫死者尤多)’라는 기록 이외에도 천연두로 백성이 죽었다는 기록은 많다. 또한 강재항(姜再恒, 1689∼1756)은 『입재집』에서 ‘나의 군왕이 천연두를 순탄히 넘겨, 이는 억만년 무강할 좋은 징조이다(我聖上痘候順經 實萬億年無彊之休)’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조선시대의 천연두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천연두를 주관하는 호구신이 몸에 강신된다. 무당은 당시 처녀를 상징하는 복장인 황색 삼회장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착용하고 붉은 면사로 얼굴을 가린다. 이는 시집도 안간 처녀가 천연두에 걸려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없음을 표현한 것이며, 호구거리가 끝날 때쯤 면사를 벗어 천연두가 완쾌되었음을 상징하는 행위를 한다. 조선시대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피부에 발진이 생겨 완쾌돼도 그 흔적이 남는데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예전에는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

      

      
        6. 조상거리
        무당의 복식은 古본은 ‘주황색 회장저고리’에 ‘녹색 치마’와 ‘백색 속옷’을 착용하였고, 가람古본의 무당은 ‘흑립’을 쓰고, ‘녹색 두루마기’를 착의했다. 손에는 무당의 기본무구인 ‘부채’와 ‘방울’이 들려 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의뢰한 자의 조상신이 몸에 강신된다. 이때 어떤 조상이 무당의 몸에 모셔지는가에 따라 복식이 달라지는데, 古본의 경우 무당은 여자 기본복장인 치마ㆍ저고리를 착용하여 여자 조상신이 모셔진 것을 표현하였고, 가람古본은 당시 남자 기본복장인 흑립에 두루마기를 착용하여 무당의 몸에 남자 조상신이 강신되었음을 나타냈다.

      

      
        7. 만신말명
        무당은 ‘붉은색 잣물림 장식이 된 황색 몽두리’에 ‘적색 대’를 허리에 두르고, ‘청색 치마’와 ‘백색 속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었다. 이익(李瀷, 1681∼1763)은 『성호사설』에서 ‘마을의 무당이 말명신을 받들어 백성들의 질병과 재앙이 있으면 빌어준다(村巫崇奉萬明神民有疾厄輒禱)’고 하여,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굿거리임을 알수 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여성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조상인 말명신이 몸에 강신된다. 이때 무당은 평생 신을 모시며 살다간 자신의 조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시 천민의 예복인 몽두리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8. 축귀
        무당은 ‘흑색 전립’에 ‘동다리’를 착용하고, ‘황색 저고리’와 ‘녹색 치마’에 ‘백색 속옷’을 착용했으며, 양손에는 ‘오방신장기’를 들고 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다섯 방위를 막아주는 수호 장군인 신장신이 몸에 강신된다. 신장신은 용감한 장군의 성격으로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청ㆍ백ㆍ적ㆍ흑ㆍ황색의 깃발을 들어 위세를 나타내며, 무당은 군복차림인 흑색 전립에 동다리를 착복하여 장군의 위엄을 표현하였다.

      

      
        9. 창부거리
        무당은 ‘주황색 회장저고리’에 ‘녹색 치마’와 ‘백색 속옷’을 입고, 그 위에 ‘흑색 전복’을 착의하였으며, ‘청색 전대(戰帶)’를 띠었다. 양손에는 무당의 기본무구인 ‘부채’와 ‘방울’을 각각 들고 있다. 창부(唱婦)는 『무당내력』에는 젊고 아름다운 무녀가 즐겁게 노는 거리라 하였고, 이능화(李能和, 1869∼1943)는 『朝鮮宗敎史』에서 무당이 소리나 노래를 하며 관객에게 별비(別備)를 받는 거리라 했으며, 아카마쓰지조(赤松智城, 1886~1960)와 아키바다카시(秋葉隆, 1888~1954)는 『朝鮮巫俗の硏究』에서 강신되지 않은 기예무당이 창부 한다고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치마와 저고리 위에 전복만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습은 조선시대 검무(劍舞)를 추던 기생과 동일한 복장이며 신복(神服)으로 상징되는 포(袍)를 미착용한 것으로 창부거리에 그려진 무녀는 기예무당이므로 저고리와 치마 위에 전복만 착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10. 성조거리
        무당은 ‘흑색 립’을 쓰고, ‘녹색 두루마기’를 착의했으며, ‘청색 치마’와 ‘백색 속옷’을 착용했다.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남성으로 상징되는 집을 지켜주는 성주신이 몸에 강신된다. 집안의 평안과 안정[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무당[女]은 흑립[宀]을 쓰고 굿을 한바탕 놀며 이를 상징하는데 『무당내력』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신인 성주를 표현하기 위해 무당은 당시 남자들의 대표적인 복장으로 이를 표시하고자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그림 속 협수포(夾袖袍)는 조선말기 복식간소화가 시행(1884)되고 칩거 시에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착용한 남자들의 대표 포(袍)인두루마기를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11. 구릉거리
        무당은 ‘주립’을 쓰고, ‘홍색 철릭’에 ‘청색 광다회’를 띈 모습으로, 古본은 손에 ‘부채’와 ‘동전을 싼 백색종이’를 쥐고 있으며, 가람古본의 경우 종이대신 ‘방울’을 들고 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지역 또는 집단을 지켜주는 장군인 군웅신이 몸에 강신된다. 그러므로 무당은 장군복식 중 형태와 직물이 가장 화려한 융복인 철릭에 호수(虎鬚)로 장식한 주립을 착용하였는데, 당시 당하관의 복색인 홍색철릭을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거리의 최영장군신과 구릉거리의 군웅신이 굿에 모셔지는 같은 신이지만 신격에 따른 높낮음이 존재하므로 복색에서 이를 달리 표현하여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12. 뒷젼
        무당은 ‘주황색 저고리’에 ‘녹색 치마’와 ‘백색 속옷’을 입고,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띠었으며, 양손에는 ‘북어’를 들고 있다. 이 거리에서 무당은 특정 신을 자신의 몸에 강신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당은 당시 여자의 기본복장을 하고 뒷젼을 진행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 귀신이 음성인 여자에게 잘 붙는다 하였기에 무당은 성별[巫女, 搏受]과 상관없이 귀신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음성인 여자를 상징하는 치마ㆍ저고리를 기본복식으로 착용한다.

        위의 열두거리에 나타난 무복(巫服), 무구(巫具), 신격(神格)을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착용된 것에는 ●표시를 했으며, 古본에만 보이는 것은 ◖, 가람古본에 보이는 것은 ◗표시를 했으며, 보이지는 않으나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는 ○표시를 하여 구분했다. 대거리와 뒷젼의 저고리∙치마는 古본과 가람古본의 복색이 달라 좌우로 분류하여 표시하였다.

        
          <Table 4> 
				
          

          
            Details on the costumes for 12 tunes of a shamanism ritual
          
          

        

        
          
            
              	Geori
              	Gameung cheongbae
              	Je-Seok
              	Byeol seong
              	Dae
              	Hogu
              	Jo sang (Go)
              	Jo sang (Garam)
              	Mansin malmyeong
              	Chuk-gwi
              	Chang-bu
              	Seong-jo
              	Gun-ung
              	Dwit-jeon
            

          
          
            	hat
            	Eoyumi (於由味)
            	conical hat
            	soldier's rip (戰笠)
            	Red rip (朱笠)
            	veil
            	chignon
            	Gat (黑笠)
            	chignon
            	soldier's rip (戰笠)
            	soldier's rip (戰笠)
            	Gat (黑笠)
            	Red rip (朱笠)
            	chignon
          

          
            	×
            	●
            	●
            	●
            	●
            	×
            	●
            	×
            	●
            	●
            	●
            	●
            	×
          

          
            	robe
            	Jangui (長衣)
            	Jangsam (長衫)
            	Dongdari (同多里)
            	Cheolrik (天翼)
            	
            	
            	Juui (周衣)
            	Mongduri (蒙頭里)
            	Dongdari (同多里)
            	Jeonbok (戰服)
            	Juui (周衣)
            	Cheolrik (天翼)
            	
          

          
            	●
            	●
            	●
            	●
            	×
            	×
            	●
            	●
            	●
            	●
            	●
            	●
            	×
          

          
            	belt
            	×
            	●
            	●
            	●
            	×
            	×
            	×
            	●
            	◗
            	●
            	×
            	●
            	◖
          

          
            	top
            	●
            	○
            	●
            	○
            	●
            	●
            	○
            	○
            	●
            	●
            	○
            	○
            	●
          

          
            	skirt
            	●
            	○
            	●
            	●
            	●
            	●
            	●
            	●
            	●
            	●
            	●
            	○
            	●
          

          
            	Goreum(䙅)
            	●
            	○
            	●
            	●
            	●
            	●
            	●
            	●
            	●
            	●
            	●
            	○
            	◖
          

          
            	underpants
            	●
            	○
            	●
            	●
            	○
            	●
            	●
            	●
            	●
            	●
            	●
            	○
            	●
          

          
            	socks
            	●
            	◑
            	●
            	●
            	●
            	●
            	●
            	●
            	●
            	●
            	●
            	○
            	●
          

          
            	shoes (履)
            	●
            	◑
            	●
            	●
            	●
            	●
            	●
            	●
            	●
            	●
            	●
            	●
            	●
          

          
            	tools
            	paper
            	fan · bell
            	scimitar · trident
            	scimitar · trident
            	fan · bell
            	fan · bell
            	fan · bell
            	fan · bell
            	cardinal points
            	fan · X/bell
            	fan · bell
            	fan · coin/bell
            	dried pollack
          

          
            	God′s character
            	×
            	the heavenly king
            	Sado prince
            	Choeyeong general
            	smallpox
            	woman ancestor
            	man ancestor
            	shaman’s ancestor · the deceased
            	cardinal point flags
            	×
            	house
            	general
            	×
          

        

        

      

    

    

  
    
      Ⅳ. 『무당내력』의 복식 조형성 및 착장방법의 특성
      본 장에서는 『무당내력』에 보이는 복식인 장삼, 철릭, 동다리, 전복, 두루마기, 장옷, 몽두리, 저고리ㆍ치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고 당시 일반복식과 조형성 및 착장방법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장삼(長衫)
        장삼은 제석거리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그 일습은 백색 고깔, 백색 장삼, 붉은색 대(帶)와 가사(袈裟)이며 이는 승려의 복장과 같다. 장삼은 불교에서는 승려의 법복(法服)이고 궁중에서는 왕실 비ㆍ빈부터 나인까지 착용했던 예복이다. 승려의 장삼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며 개조된 옷으로, 불교사전에는 ‘소매가 매우 넓고 허리에 여분을 두고 큼직한 주름을 잡은 승복으로 윗옷인 편삼(偏衫)과 아랫도리인 군자(裙子)를 합쳐 꿰맨 옷’(Kwak, 2003)이라 쓰여 있다.

        무녀 장삼에 대한 기록은 숙종 27년 역모 죄를 실토한 자근례의 기사15)에 나와 있는데 ‘큰 무수리 나인 서씨가 흰색 명주[白絹]로 만든 장삼을 갖고 와서 제석을 위해 춤을 추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제석거리에서 백색 장삼의 착용은 이미 예전부터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병인(1866) 2월 『온산 송악별기도(松岳別祈禱) 발기』에도 무복장삼에 대한 기록16)이 있는데 가늘게 짠 삼베 50척으로 만든 장삼과 다홍색 비단 6척반굴의 허리띠라는 기록으로 사이즈가 매우 큰 포(袍)임을 알 수 있다.

        무녀 장삼<Fig. 26>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리원판목록집』에 1911년 장삼을 착용한 무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동시대 승려 장삼<Fig. 27>은 영국 외교관이었던 해밀턴(Angus Hamilton, 1874~1913)의 저서인 『Korea』라는 책에 1904년 승려의 모습이 있는데, 두 장삼 모두 철릭과 같이 상ㆍ하이부식(二部式)으로 제작된 대수포(大袖袍)임을 알 수 있다. 무녀 장삼의 경우 『무당내력』에 그려진 무녀<Fig. 4>, <Fig. 15>과 같이 장삼의 길이가 발등까지 길고, 소매길이 역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긴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승려장삼은 품과 길이가 전체적으로 작은데 특히 소매길이와 폭이 무녀 장삼에 비하여 짧고 좁아 활동성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사의 형태도 승려의 본래 직사각형 가사와는 달리 무녀 가사는 허리대(帶)와 같은 너비로 제작하며 이를 어깨에 대각선으로 띠어 가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무녀는 굿에 착용되는 여러 의복들을 겹쳐 착용했기 때문에 장삼의 상(裳)부분이 서양의 버슬(bustle)처럼 부피감이 있다.

        
          
          

          <Fig. 26> 
				
          

          
            Jangsam(長衫) 1911 (National Museum of Korea, 1997, p. 27)
          
          

          

        

        
          
          

          <Fig. 27> 
				
          

          
            Buddhist monk 1904 (Hamilton, 2000)
          
          

          

        

        착장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복색은 승려장삼의 경우 흑색, 회색, 소색 등 다양한 무채색의 장삼을 볼 수 있지만 무녀 장삼은 백색만을 착용하는데 이는 제석이 천제(天祭)의 불교식 용어로 하늘 또는 단군을 상징하므로 제석거리의 장삼은 백색으로 제작하여 착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철릭(帖裏)
        고려 때 원나라에서 들어온 철릭은 대거리, 구릉거리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그 일습은 호수(虎鬚)로 장식된 주립, 청색 철릭에 붉은색 광다회 또는 홍색 철릭에 청색 광다회이며 이는 군인의 융복과 같다. 이러한 철릭은 앞서보았던 장삼과 같이 상의하상(上衣下裳)을 허리에서 연결한 원피스형의 남자 포로 첩리(帖裏, 貼裏)ㆍ천익 (天翼)으로도 불린다. 철릭은 군사들에게 융복으로 착용17)18)19)20)됐으며, 초기에는 『악학궤범』에서 볼 수 있듯 소매가 좁고 상의(上衣)가 길게 제작되었으나 이후 상하비율, 하상의 폭, 소매너비가 변하여 후기21)에는 옛 제도와 달리 소매를 비단폭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말기 군인 철릭은 소매가 길고 넓어진 탓에 매듭단추를 달아 실용적으로 탈착할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산 김준근(箕山金俊根, 생물년도 미상)의 융복닙은 모양이란 그림<Fig. 29> 속 녹색철릭에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다. 무녀 철릭<Fig. 28>은 무라야마지준(村山智順)의 사진자료로 1920년대 철릭을 착용한 무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철릭 모두 상ㆍ하 이부식(二部式)으로 제작된 대수포(大袖袍)이다. 특히 무녀 철릭의 경우 길이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고, 소매길이 역시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긴 것을 볼 수 있는데 비해 군인 철릭은 신발인화(靴)의 목까지 다 보이는 길이로 짧아 보행에는 지장 없지만 그에 비해 소매길이와 폭은 넓어 소매에 매듭단추를 달아 실용적으로 착용하였다. 또한 호수립의 패영(貝纓)도 군인의 경우 여러 번 묶어 길이를 짧게 만들어 착용했는데, 무녀의 경우 허리선 아래로 길게 늘어뜨린 것을 볼 수 있으며 주립에 달린 끈도 묶지 않았다. 철릭 안에도 여러 벌 겹쳐 착복했기에 상(裳)부분이 버슬(bustle)처럼 부피감이 보인다.

        
          
          

          <Fig. 28> 
				
          

          
            Cheolrik(天翼) 1920s (Murayama, 1935, p. 30)
          
          

          

        

        
          
          

          <Fig. 29> 
				
          

          
            general Late19C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collection)
          
          

          

        

        착장방법은 모두 여미어 입지만 무녀 철릭은 깊이 여미지 않고 허리대로 고정하며 <Fig. 6>, <Fig. 16>의 청색철릭과 같이 앞자락을 젖혀 착용하기도 한다. 복색은 군인 철릭은 거둥 시 당하관은 홍철릭 또는 홍포(袍)를 착용했는데 순조34년22) 홍색철릭을 청색[靑苧]으로 바꿔 당하관에게 홍철릭을 금했으나, 헌종8년23) 어가를 시위할 때는 당하관이 다시 홍색철릭을 착용하도록 했다. 『무당내력』이 제작되던 당시 융복의 철릭제도는 당상관은 남색, 당하관은 홍색(Im, 1996)이었는데 굿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거리의 최영장군과 같이 높은 신격을 표현할 때는 청색철릭을 착용하고, 그보다 낮은 구릉거리의 장군신을 표현할 때는 홍색철릭을 착용해 같은 신이지만 신격과 중요도에 따라 복색을 구분해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동다리(同多里)
        동다리는 별성거리와 축귀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그 일습은 전립, 동다리, 전대(戰帶)이며 이는 군인의 군복과 같다. 동다리는 조선후기 군복으로 ‘동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동을 달이다’는 말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동이란 소매의 옛말로 소매를 섶ㆍ길ㆍ무와 다른 색으로 만든 것이 특징인 옷이다. 소매는 주로 붉은색으로 제작했는데 이는 적색이 강인한 생명력과 가장 강한 벽사의 의미(Lee, 2011, p. 62)를 갖고 있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길 염원했던 마음을 옷으로 제작할 때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동다리는 소매가 좁아 협수(挾袖, 狹袖)라고도 하며, 소매를 두 겹으로 만들기 때문에 겹수(裌袖)로도 불렸다. 군인의 동다리는 당시 실용적이지 못하고 사치스러운 철릭의 유행에도 불구하고 협수화(化), 실용성을 강조24)25)하며 착용됐음을 알 수 있다.

        무녀 동다리의 기록은 『온산송악별기도(松岳別祈禱)발기』병인(1866) 2월 놉자오신 복식26)에 ‘천청망단협수’란 기록이 있어 조선시대 무복으로 착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다리는 원래 전복(戰服) 안에 입는 중의(中衣)였으나 조선말기 갑신정변(1884)과 갑오개혁(1894)을 지내며 물자부족으로 복식이 간소화되고 동다리와 전복을 하나로 제작하기 시작했는데 소매는 동다리의 특징그대로 두고 몸판은 전복처럼 직령의 깃이 사라지고 합임으로 제작했다.

        『무당내력』의 제작시기 또한 古본은 1885년, 가람古본은 1920년대로 간소화된 동다리<Fig. 5>, <Fig. 10>, <Fig. 18>, <Fig. 24>를 착용한 무녀를 볼 수 있다. 이처럼 결합된 형태의 구군복은 경기 용인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윤용구(尹用求, 1853∼1939)의 동다리<Fig. 20>로 확인 할 수 있는데 『무당내력』에서 무녀가 착용한 것과 색과 형태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구군복<Fig. 31>과 비교해보면 깃의 유ㆍ무로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착장방법은 군인 동다리의 경우 <Fig. 32>과 같이 앞길을 나란히 하여 전대로 고정하나 무녀는 <Fig. 5>, <Fig. 10>, <Fig. 18>, <Fig. 24>에서처럼 앞길을 젖혀 전대로 묶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굿을 하는 동안 환복(換服)을 하는 특성상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므로 의복의 착장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색은 군인과 무녀 동다리 모두 소매가 붉고, 몸판의 전복은 흑색으로 차이가 없다.

        
          
          

          <Fig. 30> 
				
          

          
            Yunyonggu‘s Dongdari(同多里)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 collection)
          
          

          

        

        
          
          

          <Fig. 31> 
				
          

          
            Jeonwonyong’s Gugunbok(軍服)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 a collection)
          
          

          

        

        
          
          

          <Fig. 32> 
				
          

          
            Gugunbok(軍服) Late19C (Seok, 1985, p. 425)
          
          

          

        

      

      
        4. 전복(戰服)
        전복은 창부거리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그 일습은 전립, 전복, 전대(戰帶)이다. 전복은 깃이 없고 좌우대칭의 합임으로 동다리 위에 착의하던 옆과 뒤가 트인 옷으로 어깨너비가 좁은 것은 쾌자(快子)라고 한다. 고종21년27) 전복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반비의(半臂衣), 작자(綽子), 답호[搭護]같이 짧은 소매의 옷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전복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유물자료로는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전복<Fig. 33>이 있는데 이는 『무당내력』에서 보이는 무복 전복<Fig. 11>, <Fig. 23>과 형태와 복색에 차이점은 없다.

        
          
          

          <Fig. 33> 
				
          

          
            Jeonwonyong’s Jeonbok(戰服)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 a Collection)
          
          

          

        

        착장방법은 앞서 언급한 동다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전복의 경우 맞깃으로 가슴에서 여며 입었고, 무녀는 앞을 맞대지 않고 전대로 묶어 앞길을 뒤로 젖혀 착용했는데 무녀는 굿판에서 가무(歌舞)를 해야 하므로 옷자락이 행위에 방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마무라도모(今村鞆, 1870~1943)가 촬영한 검무를 추는 기녀의 모습<Fig. 34>도 『무당내력』의 무녀와 같이 앞자락을 맞대지 않고 허리 대를 묶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기산 김준근의 기생검무추고라는 그림<Fig. 35>에서 기녀가 전복을 뒤로 젖혀 옷자락을 아예 묶은 것을 볼 수 있다.

        
          
          

          <Fig. 34> 
				
          

          
            Gisaeng(妓生) Jeonbok(戰服) Early20C (Imamura, 1930)
          
          

          

        

        
          
          

          <Fig. 35> 
				
          

          
            Gisaeng(妓生) Jeonbok(戰服) Late19C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collection)
          
          

          

        

      

      
        5. 두루마기(周衣)
        두루마기는 성조거리와 조상거리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그 일습은 흑립, 두루마기이며 이는 조선시대 남자의 평상복과 같다. 두루마기는 포의 자락이 두루 막혔다는 뜻의 ‘두루막이’에서 나온 말로, 주의(周衣)ㆍ주막의(周莫衣)ㆍ주차의(周遮衣)라고도 하며 현재 한복의 오버코트(over coat)로 통용된다.

        두루마기는 조선 사대부들이 칩거 시에도 예의를 갖추기 위해 착용했던 옷으로 고종 21년(1884) 의복개혁 때 광수(廣袖)의 중치막과 도포 등이 금지되며 현재까지 한복의 대표적인 포로 남아 있다.

        조선후기 남자 두루마기 형태는 이연응(金德遠, 1818∼1879)의 복식유물<Fig. 36>과 일제강점기 기록사진<Fig. 37>에서 착용모습을 볼 수 있는데 착수(窄袖)에 직령교임의 포로 『무당내력』에서 무녀가 착용한 두루마기<Fig. 12>, <Fig. 20>와 비슷한 형태이다.

        
          
          

          <Fig. 36> 
				
          

          
            Juui(周衣) 19C (Gyeonggi Provincial Museum collection)
          
          

          

        

        
          
          

          <Fig. 37> 
				
          

          
            Juui(周衣) 1920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ollection)
          
          

          

        

        착장방법은 전복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남자의 경우 앞섶을 교차해 여미고 세조대를 허리에 띤 것을 볼 수 있는데 무녀의 경우 노래와 춤을 추기 위하여 저고리와 치마가 보일정도로 앞자락을 젖혀 착의한 것을 볼 수 있다. 복색은 무녀 두루마기의 경우 『무당내력』에는 간색인 녹색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 남자의 경우 초상화나 풍속화에서 다양한 색상의 두루마기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6. 장옷(長衣)
        장옷은 감응청배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그 일습은 장옷, 저고리ㆍ치마이며 이는 조선시대 부녀자의 외출복과 같다. 장옷은 조선시대에 여자들이 외출할 때 옷깃으로 얼굴을 감싸 가렸던 포(袍)형태의 쓰개로 깃과 고름은 주로 붉은색이며 소매 끝에는 백색 한삼을 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옷에 대한 내용은 『조선여속고』에 나와 있는데 ‘평민의 처는 장옷을 썼다. 장옷은 녹색 명주로 지은 긴 옷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데 종아리까지 내려온다. 장옷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기록에 없어 알 수 없다’(Lee, 1988)고 쓰여 있다. 조선 초기 평민의 부녀자가 사용했던 장삼은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부녀자도 쓰고 궁중유물로도 남아 있어 여성들에게 전반적으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무녀가 착용한 장옷<Fig. 3>, <Fig. 19>은 당시 부녀자의 장옷<Fig. 38>, <Fig. 39>, <Fig. 40>과 형태와 복색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Fig. 38> 
				
          

          
            Jangui(長衣) Late19C (The Korean Christian Museum at Soongsil University collection)
          
          

          

        

        
          
          

          <Fig. 39> 
				
          

          
            Gisaeng(妓生) Jangui(長衣)1 (Kansong Art Museum collection)
          
          

          

        

        
          
          

          <Fig. 40> 
				
          

          
            Gisaeng(妓生) Jangui(長衣)2 (Kansong Art Museum collection)
          
          

          

        

        그러나 착장방법에 있어서 일반 장옷의 경우 <Fig. 38>, <Fig. 39>과 같이 얼굴을 깃으로 감싸며 쓰개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무녀의 경우 쓰개가 아닌 몸에 착용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굿 행위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7. 몽두리(蒙頭里)
        몽두리는 만신말명에서 무당이 착용하는 복식으로 그 일습은 몽두리, 붉은 대, 저고리ㆍ치마이며 이는 신분이 낮은 천녀(賤女)가 착용한 예복을 말한다. 몽두리는 서인(庶人)부녀부터 천례(賤隷)까지 착용 가능했던 예복으로, 몽두의(蒙頭衣)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무당 또는 궁중 무희가 착용한 옷이다.

        몽두리에 대한 기록은 태종12년28)에 여성복은 존비구분 없이 옷을 착용하여 사치스러우니 4품이상 정처는 노의(露衣), 오(襖), 군(裙), 입모(笠帽)를 착용하고, 5품 이하의 정처는 장삼, 오, 군, 입모를 착용하되 노의는 불가하고, 서인부녀ㆍ여종ㆍ천민ㆍ노예는 명주[紬]나 모시[紵布]로 만든 몽두의를 쓰고 나사(羅紗: 두꺼운 모직물)와 단자(段子: 두꺼운 비단), 입모(笠帽), 말군(襪裙)은 불허해 존비구분을 하도록 상소를 올린 것을 보면, 당시 여성 예복은 노의, 장삼, 몽두리 순서로 등급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여성 예복으로서의 몽두리 유물은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없으며, 무복의 몽두리 유물만 남아 있어 일반 몽두리의 형태와 복색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무당은 평생 신을 모시며 살다죽은 자신의 무조신(巫祖神)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천민계급이 착용할 수 있던 최고의 예복인 몽두리를 착용함으로써 굿을 참관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무조신이 추앙받길 바라며, 그들의 넋을 최선으로 모시고 싶은 무당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착용방법은 황색의 몽두리를 붉은 허리대로 고정하고 앞자락은 치마가 보이도록 벌려 착의하여 이 또한 행동에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복색은 황색 몽두리를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방울에 달린 노란색 천과 오방신장기의 황색깃발이 조상을 상징(Joe, 1985)하므로 조상과 관련 있는 말명신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8. 저고리ㆍ치마(襦ㆍ裙)
        저고리ㆍ치마는 모든 굿에 기본복식으로 착용되며, 겉옷이 없는 호구거리, 조상거리, 뒷젼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 여자의 기본복장이다. 저고리는 포보다는 짧은 상의로 유(襦)ㆍ의(衣)ㆍ삼(衫)ㆍ오(襖)ㆍ위해(尉解)ㆍ적고리(赤古里)ㆍ동의대(胴衣襨) 등 다양한 이름이 있으며, 하의인 치마는 상(裳)ㆍ군(裙)ㆍ적마(赤亇)로 불렸다.

        조선시대 저고리 형태는 중기까지 길이가 허리까지 내려왔으나 이후 점차 짧아져 『무당내력』이 제작되던 당시에는 가슴까지 짧아졌으며, 그에 맞춰 치마 또한 말기위치가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갔다.

        조선시대에는 옷의 색깔을 정할 때는 음양오행에 맞춰 선택했는데 예를 들어 표의(表衣)와 내의(內衣)를 서로 상생되는 색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옷에서의 배색을 상생 또는 상극으로 조화롭게 배치한다거나 하는 등 이러한 음양오행의 이론은 조선시대 모든 생활에 적용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복색으로 자신의 지위도 표시했는데 미혼녀의 경우 호구거리의 무녀<Fig. 7>, <Fig. 17>처럼 황색저고리에 홍색 치마를 착용했으며, 새신부는 녹색저고리에 붉은색 치마를, 부녀자는 주로 옥색 저고리를 입었다. 『무당내력』에 보이는 무녀는 호구거리를 제외한 모든 거리에서 주황색 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치마는 청색, 녹색, 홍색이 있는데 이는 재수굿을 진행하는 무당이 2명 이상이기 때문에 복색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착용방법은 제석거리, 호구거리, 구릉거리를 제외한 나머지 거리에서는 백색의 속바지가 보이도록 착장했는데, 이는 당시 기녀<Fig. 40>와 같은 착장방식으로 무녀도 기녀와 마찬가지로 천민의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보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무복의 기준이 되는 『무당내력』에 그려진 무복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거리내용 및 무당의 신격, 무복종류, 착용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복으로 착용된 장삼, 철릭, 동다리, 전복, 두루마기, 장옷, 몽두리, 저고리ㆍ치마에 대한 기록과 당시 일반적으로 착용된 의복과 조형성, 착장방법을 비교하여 무복만의 고유성 및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무속의 제사가 유ㆍ불교의 제사와 달리 환복(換服)하는 것은 유ㆍ불교의 경우 제사를 진행하는 주재자가 현실의 자신에서 변하지 않지만 무속제사의 경우 주재자인 무당 몸에 제사에 모셔지는 신이 들어오기에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었다. 또한 조선에는 계급별 복식이 정해져 있었지만 궁중연희 때는 높은 신분의 복식도 착용 가능했던 것처럼 굿판의 무당 또한 신분과 상관없이 각 거리마다 모셔지는 신격에 따라 적합한 옷을 착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식은 신의 성격과 계급에 따라 종류와 색채를 달리함으로써 굿판의 관객에게 굿 내용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제석거리에서는 승복(장삼)을 착의함으로써 ‘승려의 지위’를 받을 수 있고, 대거리, 구릉거리, 별성거리, 축귀에서는 군복(철릭, 동다리)을 착용하여 ‘군인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성조거리, 조상거리에서는 남자 평상복(두루마기)으로 ‘남성의 권력’을 가질수 있다. 즉, 무속제사에서 무당은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무당에게 강신된 신의 옷[巫服]과 도구[巫具]로 바꿔가며 제사를 지내며, 이때 무복은 굿의 내용과 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굿판의 무당에게는 신들의 지위ㆍ힘ㆍ권력까지 생기도록 하였다.

      『무당내력』의 무복은 조선시대 복식이 차용된 것으로 당시 일반복식과 비교한 결과 대수포(大袖袍)의 경우 무복으로 사용될 때 길이와 폭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소매는 매우 길고 넓어졌는데 이는 무구(巫具)를 들고 가무(歌舞)하는 무당의 모습을 더욱 역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움직임이 많은 소매를 확대한 것으로, 그 외는 심플하게 축소시켜 상징적으로 구색을 맞춰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무복은 일반복의 조형에서 크게 변형되지 않으나 사람들의 이목을 원하는 곳만 확대 제작하여 무당의 퍼포먼스가 보다 자극적으로 보이도록 수정했음을 알 수 있다.

      착장방식은 일반복식과 달리 앞섶을 여미지 않고 저고리와 치마가 보이도록 착용하는데 이는 거리마다 신격에 맞게 환복(換服)하는 무복의 특성상 여러 벌을 겹쳐 입고 굿을 진행하므로 이때 앞자락을 계속 여미다보면 탈착하는데 오래 걸리고 무무(巫舞)는 하체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덜 받기 위함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록 무당이 신분ㆍ성별과 상관없이 복식을 착용할 수 있었으나 기생과 같이 겉옷 밖으로 속옷이 보이도록 착장한 것은 아무리 지위가 높은 복식을 굿판에서 무당이 착용할 수는 있었어도 무당의 지위는 여전히 천민계급이라는 것을 의도적인 속옷노출로 표시하였다. 즉, 무복은 일반복식의 착장방법과 달리 앞자락을 양쪽으로 젖혀 속바지가 보이도록 대(帶)를 띠어 무당의 퍼포먼스가 구속받지 않게 실용적으로 착용하였는데 속옷노출은 무당의 천민신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복색의 경우 음양오행의 오방색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계급별 복색체계가 나눠져 있던 조선에서 제도에 정해진 의복색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당이 특정인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에 무복의 색상은 형태와 달리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다. 즉, 무복은 일반복식에 사용된 오방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무복은 다양한 능력을 부여해주는 상징적 표출 수단으로 일반복과 기본적 조형성은 비슷하나 부분적인 확대ㆍ축소와 착용방법의 변화를 주어, 일반복과 비슷하면서 다르고 자유로우면서도 체계적인 틀에 있는 옷임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굿판의 무당은 신의 역할에 따라 성별ㆍ계급과 상관없이 복장을 갖춰 입을 수 있었으나 궁외(宮外)에서 착용했던 군인의 복장(융복, 군복)과 사대부의 편복만 착용했을 뿐 궁내(宮內) 백관의조복(朝服)ㆍ제복(祭服)ㆍ상복(常服)ㆍ공복(公服)은 볼 수 없는데, 이는 신을 모시는 무당이라 할지라도 지존이 생활하는 궁궐 안의 법도까지는 넘을 수 없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복은 굿판의 무당이 궁 밖의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재창작과 착복이 가능했던 특이성을 갖고 있는 옷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무속은 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축제와 같은 문화행사의 컨텐츠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굿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무속이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민족문화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무당내력』에 그려진 복식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으로 추후 다른 무복연구를 함에 있어 비교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또한 『무당내력』과 유사한 서적으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무녀연중행사절차목록』과 일본 덕응사 소장의 『무녀의』가 있으나 굿거리의 이미지가 일부 또는 전체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다. 추후 무속관련 연구를 위하여 『무당내력』과 유사한 고서들의 이미지 또한 모두 공개되어 더욱 밀도 있는 무속연구를 할 수 있길 바란다.

    

    

  
    
      Notes
      
        1) Homer Bezaleel Hulbert(1863∼1949) “As a general thing, we may say that the all-round Korean will be a Confucianist when in society, a Buddhist when he philosophises and a spirit-worshipper when he is in trouble.”
      

      
        2) 致誠時 巫女手執白紙 望太白山 口呼聖靈憾應三遍 謂之檀君請陪近日 崔將軍請陪 失眞大矣
      

      
        3) 檀君稱曰 三神帝釋 高句麗山上王無子 禱于三神 果德貴子 故生子發願成俗耳
      

      
        4) 檀君侍臣高矢禮 敎民稼穡故 人民不忘其恩 檀君請陪時謂之別星近日巫女謂之 崔將軍請陪時 思悼世子陪行云尤極橫說竪說
      

      
        5) 俗稱崔將軍巨里 檀君請陪後 以聖意所願使之 成就云 舊時以檀君服色用之近 日以崔將軍服色用之
      

      
        6) 天然痘神 謂之戶口 家有未疫兒 致誠時祝其順痘 近日謂之崔將軍女云妄發極矣
      

      
        7) 致誠時祖上次第入來 後日 吉凶禍福豫報云 不過巫女討索質 可笑
      

      
        8) 巫女稱以만신而(或云萬身又云 滿神) 未知熟 是大抵此舞張其巫女年淵而已
      

      
        9) 以五色旗指揮 五方神將 一切稱鬼雜神諸班殺格 除却云而 近日病致誠多行未知何時代所自出
      

      
        10) 巫女擇其年少美妙者 一場遊戱 不過賽錢而已 六十以來次次盛行耳
      

      
        11) 어떤 광대가 올라왔나 전라도는 남원광대씨, 경상도는 낮광대씨, 충청도허구는 계룡광대, 경기도 허구는 송파광대, 어른광대 단소를 불고, 아이 광대는 옥저 불고, 부인 광대 피리를 불고 … 일 년 홍수를 막고 가자, 정월 한 달 드는 홍수는 정월허구 열 나흗날 대홍수맥이로 막아 주구, 이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이월개춘에 막아 주구, 삼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삼월삼진에 막아 주리다, 사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사월초파일에 막아 주구, 오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오월 단오에 다막아내고, 유월 한 달에 드는 홍수 유월 유두로 막아내구, 칠월 한 달 드는 홍수 칠성 맞이로 막아내고, 팔월 한 달 드는 홍수 …
      

      
        12) 檀君時每歲十月 使巫女祝成造家之意 人民不忘其本 致誠時依例擧行耳俗稱셩쥬푸리
      

      
        13) 明時以水路往來故 每當使臣出發時 使臣城隍(慕華峴外)以巫女祝其無故回還矣 因爲成俗 致誠時 依例擧行 白紙裏金錢以助贐于連路浮鬼云
      

      
        14) 致誠畢無名雜鬼 一切犒饋 使之安定 年代無考傳來之俗而已
      

      
        15) 『숙종실록』35권 숙종27년(1701) 10월3일: …大水賜內人徐氏持白絹長衫出來爲帝釋起舞…
      

      
        16) 黃細布長衫 五十尺(毛緞끝 같은 굴귀 맞추어 次로 巫女주나니) 草綠吐紬당저고리 三내(길이 一尺五寸五푼진동五寸깃四오니 二중앙 十三尺, 一한우물(大井)길), 자녁주웃치마 셋 내(二중앙 길이二尺六寸, 一한우물九북), 多紅水禾紬접은 띠이(六尺반굴)
      

      
        17) 『세종실록』28권 세종7년(1425) 4월1일: 侍衛軍士竝令着帖裏
      

      
        18) 『연산군일기』62권 연산12년(1506) 4월13일: 羅將服色着半臂黑帖裏以雷吏稱號
      

      
        19) 『영조실록』48권 영조15년(1739) 1월18일: 曾見摠府有傳來甲冑而今則變爲貼裏
      

      
        20) 『영조실록』75권 영조28년(1752) 1월8일: 戎服動駕時服色以無揚黑紗貼裏靑帶則仍用存笠飾玉鷺…戎服虎鬚仍用常時只除揷羽
      

      
        21) 『정조실록』38권 정조17년(1793) 10월11일: 近來搢紳之公服袖袂漸廣殊非古制至於皂隷輩帖裏之袖亦隨而廣幾至全帛濫費可悶
      

      
        22) 『순조실록』34권 순조34년(1834) 5월16일: 陵幸時文蔭武堂下官紅帖裏亦依紅袍變通例自今以靑苧帖裏改用而毋論京外職官紅色帖裏一幷禁除之
      

      
        23) 『헌종실록』9권 헌종8년(1842) 9월5일: …幸行時堂下官之紅色帖裏非徒爲物采之美實係軍容之重而年前靑色之變通雖出節省之意…堂下官之郊駕侍衛更以紅色帖裏依前遵行似爲得當矣
      

      
        24) 『효종실록』16권 효종7년(1656) 1월28일: 令禁衛將士爲狹袖短衣時上留心戎事衛卒衣服務令鮮華許着錦綺
      

      
        25) 『정조실록』38권 정조17년(1793) 10월11일: 軍服戎服俱是陪衛之服而一班之內或着軍服或着戎服區別全無意義儀章徒致繁冗 況戰笠狹袖之試用於陪班旣有古例 苟不悖於義而便於用則不必以變更爲拘純用軍服一定其制…
      

      
        26) 천청망단夾袖(길이 二尺六푼, 진동 七푼)
      

      
        27) 『고종실록』21권 고종21년(1884) 6월20일: 今之戰服之制卽古之半臂衣或稱綽子又稱搭護唐時士人所競服而我國朝官亦曾着於章服之內者唐時士人所競服而我國朝官亦曾着於章服之內者…聞多以戰陣之服疑之云…節目中以搭護改付標生進幼學依唐時士人例亦着搭護節目中添入
      

      
        28) 『태종실록』23권 태종12년(1412) 6월14일: 四品以上正妻着露衣襖裙笠帽五品以下正妻只着長衫襖裙笠帽不許着露衣…庶人婦女及從婢賤隷之服只用紬苧布蒙頭衣不許羅紗叚子與笠帽襪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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